
60 월간 인삼�약초

간도연구자가 직접 간도우표

를 만들었다. 간도학회 이사인

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우준

교수(49)는 자비 100여 만 원을

들여 1260장의 우표를 제작했

다. 220원짜리 우표 14장이 각

각 인쇄된 두 종류의 우표는 연

세대와 간도학회, 이메일 등으

로 우송을 부탁한 사람들에게

배부되고 있다. 물론 편지봉투

에도 간도 우표가 붙여졌다.

두 종류의 우표에 담긴 디자

인은 김 교수가 찾아낸 지도. 압

록강 위 서간도 지역과 두만강

위 북간도 지역이 우리 땅임을

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도다.

특히 1750년 제작된 보공디 지

도는 김 교수에게는 각별한 의

미가 있는 지도이다. 중국의‘동

북공정’이 이후 간도영유권 문

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2004

년 7월 김교수가 처음으로 공개

했다.

청나라 강희제 때 프랑스 신

부가 청의 도움을 얻어 1718년

만든 황여전람도를 토대로 보공

디 지도가 만들어졌다. 유럽판

황여전람도라고 할 수 있는 보

공디 지도는 황여전람도와 마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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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세대 김우준 교수 자비로 간도우표 제작... 

“정부가 못하면 학계와 국민이 나서야”

김우준 교수

연세대동서문제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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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로 압록강 이북과 두만강

이북의 남만주 지역을 조선 영

토로 표시해 놓았다. 청 정부의

인식도 인식이려니와 서구인의

객관적인 판단에도 만주 지역의

남쪽이 조선 영토였다는 당시의

영토인식을 보여준다.

객관적 증거인 고지도 두 점

김 교수는 독일 유학시절인

1986년 프랑크푸르트의 고서점

에서 이 지도를 발견, 당시 200

만 원(4000마르크)상당에 구입

했다. 간도 관련 고지도로서는

처음으로 구입한 지도였다. 이

후 독일과 프랑스의 고서점에서

구입한 관련 고지도는 30여 점.

10여년 동안의 독일 유학기간에

2000만~3000만원을 들여 고

지도를 수집했다.

중∙러 외교관계를 주제로 박

사 논문을 썼지만 그는 연세대

중문과 학부 시절부터 간도 문

제에 관심을 가졌다. 간도 1세대

연구가인 신기석 교수 등의 책

을 통해 간도 지역이 우리 영토

임을 인식하고 있었다. 그는 간

도 3세대 연구가로서 간도학회

에서 활동하고 있다. 그는“동북

공정이 알려진 2004년과 2005

년에는 간도영유권 문제가 어느

정도 성과가 있었다”면서“또다

시 관심을 진작시키기 위해 우

표를 만들었다”고 말했다.

보공디 지도 외에 제작된 나

머지 한 종의 우표는 1905년 대

청제국 지도를 담고 있다 베이

징도서관에서 발간한 영인본을

김 교수가 구입해 우표로 공개

한 것. 이 지도에는 두만강 건너

북간도 지역 일부가 대한제국의

땅으로 표시돼 있다. 김 교수는

“간도의 영역범위에는 여러 가

지 주장이 있으나 조선과 청 사

이 중간지대였던 봉금지대 남쪽

은 우리의 영토관리를 주장해야

한다”고 설명했다. 보공디 지도

에 나타난 것처럼 서간도와 북

간도의 남쪽 부분은 조선 후기

우리 영토로 인정할만큼 사료가

풍부하다는 것이다. 김 교수는

양쪽의 주민이 살지 못했던 봉

금지대를‘거대한 JSA’로 표현

했다. 이 지역 남쪽은 조선의 영

토라는 것.

김 교수는“영토에 대해서 팽

창주의적 시각을 갖자는 것이

아니다”라면서“중요한 영토 문

제인 만큼 합리적인 근거를 내

세워 학계와 국민이 정부가 못

하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”고 말

했다. 김 교수의 꿈은 간도박물

관 건립. 박물관이 건립된다면

자신이 소장한 고지도를 기꺼이

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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